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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교사

교육과정의 개발과 유아 다문화교육과정 실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

울과 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149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유아에 대한 

은유 표현 자료를 수집했다.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분석한 결과 다

문화유아에 대한 관점은 개인 역량 관점, 집단 구분 관점, 사회 통합 관점으로 나타났다. 각 관점

에 따른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은 개인 역량 관점에서 다문화유아를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유아,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유아로 인식하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은 집단 구분 

관점에서 다문화유아를 비다문화유아와 같은 유아와 다른 유아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회 통합 관점에서 다문화유아들을 사회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존재, 사회 발전에 기여

하는 존재로 인식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유아들을 다문화라는 집단적 속성뿐만 아니라 개인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 등 여러 관점을 통합하여 바라봐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예비유아교사들

을 위한 적합한 다문화 교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다문화유아, 예비유아교사, 인식, 관점, 은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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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사회․경제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루며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에는 세계 각지에서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와 결혼이민여성, 외국유학생 등 여러 나라 출신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은 3.4%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행정자치

부, 2016).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함께 증가하여 2018년 다문화가정 자녀의 출생율은 전체 자

녀 출생율의 5.2%로 전년에 비해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2018년 초중고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약 12만 명으로 이 수치 역시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최근 학령기 인구, 즉 초중고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연령대 다문화학생 수는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체감 증가폭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교육기관 재원생 중 다문화유아의 수와 비율은 정확한 조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지만, 다문화자녀의 연령대 분포 중 유아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학령기 아동에 비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자녀들, 특히 유아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다문화유아들에 대한 학

계 및 교육현장의 관심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유아들도 일반가정의 유아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와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다문화유아들의 발달 특징과 사회 

적응 양상에 관한 연구들(김희태, 권영덕, 2007; 문영희, 안은미, 2010; 오재연, 김향자, 김경란, 

2010)과 유아들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오재연, 2013; 이혜원, 2013; 장남혁, 

2016)이 다수 개발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문화유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

장하도록 그들의 특수한 상황에 최적화된 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의 실천에 중요한 토대이자 기

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실행은 교사의 다문화 경험과 인식, 태도, 감수성 등의 변인을 살펴보는 것에

서부터 시작된다(Ponterotto, Baluch, Greig, & Rivera, 1998).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가치관과 지

식, 태도에 따라 교육의 실행이 달라질 수 있고, 유아들의 경험과 인식이 좌우될 수 있다(지성

애, 이은미, 2016). 실제로 교사의 다문화인식은 다문화교육 실제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난 것으

로 밝혀졌다(유효순, 이채호, 2011). 즉, 교사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다문화교육의 질을 좌우

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교사들이 소수집단인 다문화유아에 대해 갖는 인

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사의 기대와 인식에 따라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달라지

고 결국 학습자의 성취와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Rosenthal & Jacobson, 1968). 외국

의 경우 소수집단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는 주류의 다수집단 학생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

려졌는데, 이는 교사의 편견과 소수집단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Bennett, 2007).

비교적 최근에 다문화유아들이 교육기관에 재원하기 시작한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 다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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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대한 교사나 예비교사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어왔다. 이

승은(2014)은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인식을 ‘잠재력과 가능성 인정형’, ‘적응 

및 또래관계 지원 요구형’, ‘교육적 지원 요구형’, ‘동정심 유발형’으로 분류했다. 김순환, 구비

성, 김지은, 하민경(2017)은 예비유아교사들이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같은 존

재’, ‘가능성의 존재’, ‘사회적 약자’, ‘통합을 이루고 공존해야 하는 존재’, ‘낯선 존재’, ‘현재 우

리 사회의 구성원’, ‘동화의 존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연선, 연희정, 김태경(2015)은 다문화

가정에 초점을 두어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을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가정’, ‘국적․민족․인

종이 서로 다른 가정’, ‘평범한 이웃과 같은 가정’, ‘언어적 잠재력이 풍부한 가정’, ‘사회적 소

외가정’, ‘다른 외모가 돋보이는 가정’, ‘세계화 시대를 대변하는 가정’, ‘다른 나라 사람이 있는 

가정’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연구들은 교육자들이 교육의 대상인 다문화유아 및 과정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밝혀줌으로써 다문화교육과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

시해주었다.

이러한 인식 분석은 다문화유아에 대한 교사 개개인의 주관적 인식 내용을 분류함으로써 전

반적인 인식의 경향성이나 그 비중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내용 분석 

자체는 이러한 인식이 어떤 기준이나 가치관, 태도로부터 발생해 왔는지를 설명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교사 혹은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에 있어 근본적인 출발점과 방향성, 교육의 전제와 

원리를 정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위 연구에서 제시한 교사들의 다문화

유아에 대한 인식에는 ‘우리와 같은 존재’이면서 ‘낯선 존재’이자,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하

면서 ‘동정심 유발’도 되는 것처럼 서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범한 이웃과 같

은 가정’이면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하는 가정’과 같이 다른 수준의 인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교사들이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 무엇을 포함하면 좋을지, 어떠한 

교수법이 적합한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아우르는 상위 개념으로서 교육의 방

향성과 지향점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다.

교사들이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의 기본 출발점이자 지향하는 방향성, 즉 관점에 대한 이해

는 다문화유아와 교육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특정 사회 현상을 이해하

는 틀인 관점에 대한 탐구는 개인이 현상에 대해 파악한 결과뿐만 아니라 사고의 이유와 근원

까지 알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점 형성 과정과 여기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나아갈 방향성 

등에 대해서도 성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다문화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관점 탐구는 다문화

유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서 나아가 그러한 인식이 왜, 어떻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 

근간을 탐구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다문화교육과정의 내용과 방향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다문화

에 관한 사회적 이슈를 논의해가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유

아에 대한 교사의 표면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인식의 심층을 이루는 관점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사회 및 교육에 대한 교사의 관점에 대해 밝힌 국외 연구(Pang, 2005)에 의

하면 교사들의 관점은 ‘동화주의적 관점’, ‘인과관계 중심 관점’, ‘사회적 행동주의 관점’, ‘배려

중심 관점’으로 나뉘고 다문화교육을 실행하는 교사로서 보다 바람직한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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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논의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조주연(2014)은 간호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유형을 ‘문화가치 추구형’, ‘문화 수용형’, ‘문화 친교형’으로 나누어 심

층분석함으로써 현 사회에서 학생들의 인식 특성과 이에 적합한 교육 방안, 나아가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논문은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결과로 나타난 교사들의 

구체적 인식의 저변을 살펴 특징이나 지향점 등을 유형화했다는 점에서 관점 분석과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으로 진입을 앞둔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 인식과 관점을 

분석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를 위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깊은 논의를 위해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문화유아에 대한 관점은 다문화유아를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문화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다문화 감수

성 개념과 관련성이 있다. 많은 학자들은 교육의 실행 주체인 교사가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Banks, 2014; Garcia & Pugh 1992). 특히 

Bennett(1993)은 다문화 감수성을 발달을 나타내는 일련의 연속체 모델을 제시하고 그 단계

로 부정(Denial), 방어(Defense), 최소화(Minimization), 수용(Acceptance), 적응(Adaptation), 통합

(Integration)을 소개했다. 부정(Denial)은 타문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문화적 차이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단계이고, 방어(Defense)는 타문화를 인정하지만 자신의 문화와 경계짓고 대상화함

으로써 문화 간 우열을 두는 것이다. 최소화(Minimization)는 여러 문화들 간 존재하는 차이

를 표면적으로 인식하지만 이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원칙, 신념을 중시하고, 수용

(Acceptance)은 심층적인 문화 차이를 지각하고 자기 반영적 관점(self-reflextive perspective)을 형

성하여 동등한 인간으로서 타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이다. 적응(Adaptation)은 타문화

에 적합하게 행동과 인식을 변화하여 의식적인 노력 없이 다문화적 관점을 내면화할 수 있는 

다원주의적인 가치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통합(Integration)은 여러 문화적 정체감을 바탕으로 

경계 없이 자유롭게 세계관을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배재정, 2010; Bennett, 2004; Van Hook, 

2000). 이러한 다문화 감수성 연속체 상에서 교사들은 가능한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구정화, 박윤경, 설규주, 2018). 이 같은 타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태도의 발달 단계는 

특정 사회의 다문화 인식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리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유아교사의 경우 스스로를 최소화와 수용 경계 수준에 있다고 인식했으나 실제로는 방어 단계

에 있는 교사가 가장 많았고 일부는 최소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정희, 배재정, 

2013). 이는 유아교사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태도가 높지 않은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

하고 관련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시사한다.

다문화유아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은유법을 통해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이 평소에 

갖고있는 인식을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은유분석은 

특정 주제나 현상에 대한 개인의 이해, 사회적 담론 등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분석 방법이기 때

문이다(Lakoff & Johnson, 1980). 또한 특정 현상을 자칫 관련 없어 보이는 다른 현상이나 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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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유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유도하기 때문에 비교적 사회적 규범에 구애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교사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갖고 있

는 태도, 감수성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교사들의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이자 분석의 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유아들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과 관점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의 대상으로서 다

문화유아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는 다문화 교사교육과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배

지희, 이승숙, 황인주, 2014), 바람직한 교사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교사교육의 대상이자 교육현장으로의 진입을 앞둔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다문화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

이자, 향후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의 실천의 출발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

비유아교사들을 위한 다문화교사교육과정의 개발과 유아를 위한 다문화교육과정 실천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의 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149명의 예비유아교사이다. 이들은 서울 및 경기 지역 소재의 3개 대학

에 재학 중이었다. 연구자는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본 연구에 참여할 필요한 작업 및 소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연구 참여

는 익명으로 이루어지고, 언제든지 참여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최종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예비유아교사들과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현황은 표 

1과 같다.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지역
서울 32 (21.48)

149 (100.00) 학제
3년제 46 (30.87)

149 (100.00)
경기 117 (78.52) 4년제 103 (69.13)

학년

2학년 46 (30.87)

149 (100.00) 성별

여 145 (97.32)

149 (100.00)3학년 32 (21.48)

남 4 ( 2.68)
4학년 71 (47.65)

<표 1> 연구참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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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아교사들 중 145명(97.32%)은 여자, 4명(2.68%)은 남자로 참여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이들 중 32명(21.48%)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117명(78.52%)은 경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었으며, 103명(69.13%)은 4년제 대학에, 46명(30.87%)은 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전체 예비유아교사들은 2학년 46명(30.87%), 3학년 32명(21.48%), 4학년 71명(47.65%)으로 구성

되었다.

2. 은유분석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유아에 관한 인식과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 은유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했다. 은유(metaphor)는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국립국어원, 

2019.4.9)이라는 의미로 본래 문학, 수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나 과학적 연구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은유분석은 은유 표현과 이에 대한 설명을 통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참여자

들의 이해와 사고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이연선, 견주연, 김지연, 2014; Amstrong, 2008). 

은유분석은 특정 현상이나 개념에 대해 개인의 내면에 구성된 암묵적 지식을 파악 가능한 수준

으로 이끌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담론이나 인식체계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다고 알려졌다(Lakoff 

& Johnson, 1980). 즉, 은유 표현은 스스로 이해한 바에 대해 객관적이며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표상하는 방법을 보완하여 자연스럽게 자신이 구성한 이해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은유분석을 통해 사람들이 현상에 대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이

해하고 있는지 즉, 사고의 방식과 관점을 알아낼 수 있다(Singerland, 2004).

본 연구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가 갖는 인식의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 은유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다문화유아를 바라보는 인식의 태도나 방향 즉,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

상에 대한 이해의 방식과 관점을 드러내는 연구방법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은유법을 통해 다문

화유아에 대해 표상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사전적으로 형성된 개념을 넘어 예비유아교사들 

각자의 신념이나 사고체계, 가치관,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구성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예비유아교사들에

게 ‘은유’의 개념을 설명하고 은유법 표현을 함께 연습해본 후 ‘다문화유아’에 대한 은유를 하

도록 했다. 대부분의 예비유아교사들은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은유법에 대해 학습한 적이 

있어 은유의 개념, 표현 방법 등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간단히 회상하는 정도로 개

념 설명을 마쳤다. 이후 칠판에 ‘________는 _________다. 왜냐하면 __________________ 이기 

때문이다’를 판서하고 각자 원하는 사물이나 현상을 은유해보는 연습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방

법상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을 이야기 나누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은유의 이유를 나타내는 문

장이 반드시 한 문장이어야 하는지, “~기 때문이다.”라는 문구로 끝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



김혜전 / 은유를 통해 본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과 관점

- 105 -

했고, 자신의 은유에 대한 부연설명이 된다면 끝맺음 문구는 길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됨을 안내했다. 개념 및 방법 설명과 연습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이후 조사

지를 배부한 후 ‘다문화유아’를 은유법으로 표현해보도록 했다. 조사지에는 연습한 문구와 똑같

이 ‘다문화 유아는 ______이다. 왜냐하면 ___________________이기 때문이다.’ 라는 문구가 있

었고, 예비유아교사들에게 조사지의 밑줄 부분에 자신의 생각을 기입하도록 했다. 은유의 이유

를 서술하는 부분은 여러 줄로 만들어 예비유아교사들이 되도록 자세히,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

을 쓰도록 했다. 본 은유 표현 및 부연설명 기입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4. 자료 분석

예비유아교사들의 은유 표현에 나타난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먼저, 예비유아교사들이 기술한 은유 표현과 부연 

설명에 연번을 부여하여 목록화했다. 둘째, 이 과정에서 다문화유아에 대한 각 은유 표현이 의

미하는 바를 특정 단어로 개념화하여 코드(code)를 만들었다(Bogdan & Biklen, 2006). 하나의 은

유 표현에는 여러 코드가 생성, 적용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은유 표현에 

대해 ‘아직은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만, 미래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한 경우 ‘차별’과 ‘잠재력’ 이라는 두 가지 코드를 적용했다. 셋째, 이러한 

추상화 과정을 통해 생성된 코드들을 같은 의미들끼리 모아 분류했고, 함께 분류된 코드들로부

터 공통의 속성을 찾아내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을 설명하는 단어를 추출하여 범주명을 만들었

다. 이렇게 분석된 2차 추상화 결과를 기준으로 다시 원자료들을 재분류, 검토했다. 이 과정에

서 하나의 결과로 구분하기가 모호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다음의 분석 원칙을 세워 자

료를 재점검했다. 교사들의 부연설명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담긴 경우가 있었는데, 각각을 

동등한 비중으로 병렬적으로 기술한 경우 이를 중복 분석을 했고, 특정 메시지가 보다 강조된 

경우 이를 표현 의도로 간주하고 하나의 범주로만 분석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범주명을 조정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범주는 ‘특별한 능력 소유’, 

‘배려와 도움 필요’, ‘비다문화유아와의 동질성’, ‘비다문화유아와의 차별성’, ‘조화의 대상’, ‘사

회 발전에 기여’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인식들에서 공통되는 기준을 찾아 추가 분류

를 하고 이를 대표하는 개념을 찾아 3차 추상화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유아에 대한 각

각의 인식이 유아의 어떤 점을,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았는지가 분석되었다. 이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관점으로 정리되었고, 그 결과는 ‘개인 역량 관점’, ‘집단 구분 관점’, ‘사회 통합 관점’으

로 나타났다. 분석이 이루어지는 매 단계마다 원자료들과 범주명을 대조해보며 분석의 정합성

을 점검하고, 선행 연구물과 참고 문헌 등을 검토하며 연구자가 다문화유아 혹은 예비유아교사

들의 인식에 관해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적으로 성찰해갔다(Glesne, 2008). 각 추상화 

단계마다 분석의 적합성에 대해 유아교육전문가 2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다. 이 같은 분석 과

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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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 표현

정리
⇨ 코드 생성 ⇨

인식 분석 및

범주 생성
⇨

관점 분석 및

범주 생성
⇨

범주 재검토 및

확정

1차 추상화 2차 추상화 3차 추상화

[그림 1] 분석 절차

Ⅲ. 연구결과

1.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의 관점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인식했다. 은유를 통한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유아들에 대한 인식은 개인 역량 관점, 집단 구분 관점, 사회 통합 관점으로 구분되었다. 

표 2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은유를 통해 보인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의 관점이다.

관점 인식 은유 표현의 예 빈도(%)

개인 역량

관점

특별한 능력 소유
언어천재, 소금, 가능성, 부럽다, 멋있다, 

개이득 등 

20

(11.49) 46

(26.43)
배려와 도움 필요

고민, 계란, 마니또, 핸디캡이 필요한 대

상, 보듬어줘야 할 존재 등

26 

(14.94)

집단 구분

관점

비다문화유아와의 

동질성

유아, 꽃, 바다, 호빵, 똑같다, 데칼코마

니 등

75

(43.10) 96 

(55.17)비다문화유아와의 

차별성
영어회화, 난감, 나비, 구름, 물감 등

21

(12.07)

사회 통합

관점

조화의 대상
무지개떡, 퍼즐의 조각, 샐러드볼, 비빔

밥, 다섯 손가락 중 하나 등

24

(13.79) 32 

(18.39)
사회 발전에 기여

외교관, 매개체, 매체, 새로운 우리의 자

원 등

8

(4.60)

총 계 174 (99.99)

<표 2>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과 관점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유아들에 대한 인식의 관점은 집단 구분 관점, 개인 역량 관점, 사

회 통합 관점 순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집단 구분 관점이었다. 이 관점

은 다문화유아들과 비다문화유아들을 구분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두 집단 간의 관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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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제로 한다. 두 집단의 구분과 비교 기준으로 두 가지 인식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다문화유

아 집단과 비다문화유아 집단을 동일하게 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다문화유아를 비다문화

유아와 다른 존재로 보는 경우였다. 

두 번째로 많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인식한 관점은 개인 역량 관점이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을 그들이 갖고있는 특성, 특히 역량에 초점을 두어 인식했다. 이 관점 역시 두 가

지 인식을 포함했는데 하나는 다문화유아들이 두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 배경으로 특별한 능력

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문화나 언어에 관한 역량이 부족하여 교사

나 또래 유아들, 사회로부터 도움과 배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보는 인식이었다.

마지막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이 다문화유아를 보는 인식의 관점은 사회 통합 관점으로 분석되

었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이 다양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보기도 했다. 다음에서 각 

관점과 그에 해당하는 인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인 역량 관점

많은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에 대해 개인 역량 관점에서 인식했다. 예비유아교사들

은 다문화유아들이 비다문화유아들에 비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있다는 점을 이들의 강점

으로 여기는가 하면, 같은 이유로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들

의 다문화적 요소를 개인의 강점 혹은 약점으로 비유한 것은 예비유아교사들이 다문화유아들을 

바라볼 때 유아 개인의 특성과 능력, 역량에 초점을 두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 특별한 능력 소유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을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인식했다. 다문화유아들이 

비다문화유아들에게서 찾기 어려운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인 미래를 펼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다문화유아들에게 내재된 강점을 보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표 

3은 이들이 다문화유아들을 개인 역량 관점에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은유한 예이다. 

이들이 다문화 유아들을 은유한 예로는 위에서 제시한 ‘언어천재’, ‘소금’, ‘가능성’, ‘부럽다’, 

‘개이득’, ‘미운 오리 새끼’ 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바다’, ‘나비’, ‘별’, ‘멋있다’ 등의 표현이 있

었다. 이러한 은유 표현들은 예비유아교사들이 다문화유아들의 특성 중 긍정적인 면을 중심으

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이 가정에서 여러 문화와 언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성이 발달할 수 있으며,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여겼다. 이러한 강점들은 특히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유아기인 현재보다 이

들이 성장한 미래에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

들이 잠재력이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인식, 현재는 차별을 받고 있지만 나중에는 빛

날 것이라는 설명 등은 이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미래에 발휘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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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천재 최소 2개국어 이상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럽다.

소금
소금은 모든 음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재료이다.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무한한 가

능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다.

가능성

다문화가정이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단일문화 유아와는 다르게 

두 가지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어 다방면으로 더 생각이 넓고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럽다

글로벌시대. 이제 영어는 생존이며 2개국어는 필수이다. 엄마, 아빠 국적이 달라 어

린 시절부터 이중언어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이 부럽다. 

영어는 기본이고 그 외의 외국어 하나쯤은 할 수 있어야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개이득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운 오리 새끼
아직은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만, 미래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에서 빛나는 존

재가 될 것이다.

<표 3> 개인 역량 관점에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은유한 예

이는 유아들에게 내재된 강점이 발현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2) 배려와 도움 필요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을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역량을 기준으로 바라볼 때 약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다문화유아들에게 내재된 다문화적 요소가 한국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고 보고, 정체성 혼란을 느끼며 사회에 만연된 편견과 고정관념으

로 은연중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다문화유아를 결핍의 관점

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을 보여주는 은유의 예로는 ‘고민’, ‘계란’, ‘마니또’, ‘핸디캡이 필요한 대상’, 

‘보듬어줘야 할 존재’, ‘우선순위’ 등이 있었다. 그밖에도 ‘관심’, ‘서툴다’, ‘조금 특별한 보석’, 

‘손 잡아줄 대상’ 등과 같은 표현도 있었다. 이러한 은유 표현은 예비유아교사들이 다문화유아

들의 다문화요인이 이들의 성장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교사의 역할을 이로 극복하게 하거나 약

점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비유아교

사들이 인식하는 다문화유아의 약점에는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한국

인으로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능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이들이 다문

화유아들을 개인 역량 관점에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존재로 은유한 예이다.

주목할 점은 ‘배려와 도움 필요’ 범주에 포함되는 은유에 다른 범주의 은유에 비해 교사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우선순위’, ‘보듬어줘야 할’, ‘고민’ 등의 표현

은 다문화유아의 입장이기보다는 교사의 입장에서 다문화유아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며 더욱 신

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 즉 교사에게 필요한 역할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로부터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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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학부모와 소통 방법을 고민해야 하고, 내가 혹시나 다문화에 대해 민감한 발언을 할

까 봐 주의하게 된다. 수업이나 다른 것을 준비할 때 한 번 더 고민해봐야 한다.

계란

유리처럼 매우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식하

지 못하고 있던 어떠한 말을 내뱉어 유아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고 신

경 써야 하는 유아

마니또
겉으로는 다른 유아들과 똑같이, 더도 말고 덜도 마는 정도로 대해야 하지만 사실 

예민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핸디캡이

필요한 대상

다문화가정의 유아들은 한 부모가 혹은 양 부모가 외국 사람이다. 외국 사람들은 아

무리 타국에 오래 살았어도 자국민에 비해 자국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보 제공에 기회에 있어 뒤쳐지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역시 다른 자국의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보다 자국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한 측

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사의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보듬어줘야 할

존재

대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유아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아가 떠오른다. 또 정

체성의 혼란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것 같다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다른 

유아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감하게 잘 

보듬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선순위
가장 먼저 신경 쓰고 배려해야 할 대상인 것 같다. 또한 늘 주시하며 끊임없이 교사

가 교육활동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표 4> 개인 역량 관점에서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은유한 예

유아교사들이 교육을 실천할 때, 무엇보다 다문화유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 집단 구분 관점

많은 예비유아교사들이 다문화유아를 비다문화유아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바라

보았다.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을 비다문화유아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거나, 

반대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점에 초점을 두어 인식했다. 이는 다문화유아를 개별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다문화라는 요소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1) 비다문화유아와의 동질성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이 비다문화유아들과 다르지 않은 동등한 존재라고 여겼다. 

이들은 다문화유아들을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사람이자 어린이라는 존재로 생각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다문화유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다문화유아와의 동질성

을 전제로 한 인식의 예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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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 표현 은유에 대한 설명

유아 다른 유아와 다를 것 없는 또 다른 유아라고 생각한다.

꽃

꽃은 아름답고 향기가 난다. 또한 꽃의 종류는 다양하다. 다문화유아는 진달래, 장미, 

벚꽃 등 꽃의 종류가 무수히 많은 것처럼 다양성을 가진 것일 뿐 다른 아이들과 다르

지 않으며 아름답고 향기 나는 존재이다. 

바다

바다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이 있듯이 똑같은 바다이고, 바닷속에는 무궁무진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기에 다문화가정 유아들도 다양한 문화권에 속해 넓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문화에 빗대어보았습니다.

호빵 

다 같은 호빵이지만 안에 팥이 들었냐, 야채가 들었냐, 토마토가 들었냐에 따라 ‘야채’

호빵, ‘피자’호빵 이렇게 이름이 붙는다. 그러나 다 호빵인 것처럼 그저 다양한 문화가 

합쳐졌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라는 이름이 붙고, ‘다문화 아이’라는 이름이 생겼을 뿐 

유아는 유아라는 것

똑같다

점점 세계는 하나가 되고, 고유민족이라는 개념보다 혼합이라는 단어에 맞게 다양한 

국적,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가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을 다르게 보기보다 똑같이 

부르고,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데칼코마니 일반 아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표 5> 집단 구분 관점에서 비다문화유아와 차이가 없는 존재로 은유한 예

표 5와 같이 다문화유아들을 비다문화유아와 차이가 없는 존재로 인식한 은유의 예로는 ‘유

아’, ‘꽃’, ‘바다’, ‘호빵’, ‘똑같다’, ‘데칼코마니’ 등이 있었다. 위 표에 제시한 표현 외에도 ‘그저 

일반 유아’, ‘물’, ‘공기’, ‘여러 치아 중 하나’, ‘m&m 초콜릿’ 등의 은유 표현들이 있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유아들을 다른 일반유아들과 같은 존재로 보는 은유 표현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했다. 이는 많은 예비유아교사들이 다문화유아들을 비다문화유아와 동등한 유아로 보고자 함을 

나타낸다.

이러한 은유 표현에는 다문화유아들을 다른 특성보다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특성에 근거하

여 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유아’, ‘데칼코마니’와 같은 은유 표현은 다문화유아와 비다

문화유아를 같다고 여기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을 나타낸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인식이 비

다문화유아와 다문화유아를 완전히 동일하게 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문화

유아들이 갖는 문화적 배경은 분명 비다문화유아와 구분되는, 그들만 갖고있는 특징이지만 이

를 다문화유아와 비다문화유아를 구분 짓는 특징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각

각의 꽃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을 갖지만, 모두 꽃이라는 비유와 설명을 다문화유

아에 적용하자면, 다문화유아들은 외양이 다르지만 결국 인간, 어린이로서 가치를 갖는 존재임

이 추론된다. 즉,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을 다문화요소와 같은 가정배경의 특수성보다

는 인간, 어린이와 같은 보다 본질적인 보편성을 우선시하여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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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다문화유아와의 차이성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의 다문화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적

은 비중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다문화유아들이 일반유아들과의 다르게 느껴지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고, 이 경우 대부분 교사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비다

문화 유아와 다른 존재로 은유한 예이다.

은유 표현 은유에 대한 설명

구름 
구름은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손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처럼 다문화가정 유아도 이름만으

로는 친숙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다.

난감 아직은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해 잘 몰라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나비 
주변에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주변을 잘 보면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영어회화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 회화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영어에 접하는 기회가 적어질수록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접근방법에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큰 용기를 갖고 계

속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그 두려움이 점차 없어지고, 이후엔 해외여행도 즐겁게 만들어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다. 

다문화가정 유아는 우리가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두렵고 어렵게 느끼는 것 같다.

<표 6> 집단 구분 관점에서 비다문화유아와 다른 존재로 은유한 예

위 표와 같이 일부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이 갖는 특징 중 보편성과 동질성보다 특

수성과 비동질성에 더 주시했다. 최근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해가고 있지만 아직 다문

화가정의 비율은 비다문화가정에 비해 비율이 매우 낮다. 교육 현장에서도 다문화유아들의 수

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비다문화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더구나 아직 교육 

현장에 진입하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로서는 다문화유아들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될 것이다. 손에 닿지 않는 ‘구름’, 잘 찾아보면 주변에서 볼 수 있지만 동질

감이 느껴지지 않는 ‘나비’ 등의 비유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난감’ 같은 표현은 이 

같은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소함과 낯선 느낌은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고, 완화되고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영어회화’가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느껴지지만 계속 도전하고 노력하면 어려운 느낌은 점차 사라지고 재미를 느끼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수 있듯이, 다문화유아들도 처음에는 낯설지만 어울려 지내려 노력하

면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변화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의 성장을 

기대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유아를 현재는 익숙하지 않지만 점차 친해질 수 

있는 존재로 보는 인식은 익숙하지 않은 이유를 이들이 공유하는 집단적 특성인 ‘다문화’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다문화유아를 한 명의 개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다문화인’라는 집단으로 보

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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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통합 관점

예비유아교사들은 사회 통합 관점에서 다문화유아를 인식하기도 했다. 다문화유아를 비다문

화유아와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나 다문화유아가 한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이에 포함된다. 이는 다문화유아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고 

개인이나 특정 집단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인식함을 의미한다.

(1) 조화의 대상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이 특정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과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화의 대상으로서 다문화유아를 은유한 예는 표 7과 같다.

은유 표현 은유에 대한 설명

무지개떡 
다양한 색이 어우러져 하나의 무지개떡이 이루어지듯이 다문화가정 유아들도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퍼즐의 조각
우리 모두가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조각이라면, 다문화가정 유아 역시 우리처럼, 

아니 ‘우리’에 포함되는 각각의 독특한 퍼즐 조각이다.

샐러드볼
다문화사회를 의미하는 샐러드볼. 샐러드볼에 많은 재료가 들어있는 것처럼 다문화

유아들도 사회에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했다. 

비빔밥

비빔밥을 만들려면 여러 재료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인종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비빔밥에 빗대어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 이

렇게 여러 재료가 섞이면 맛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더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다섯 손가락 중

하나

손가락을 보면 굵기도 다르고 길이도 다른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다. 다문화가정 유

아는 유아들 중 한 명의 유아도 즉, 학급 나아가 한국 사회에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표 7> 사회 통합 관점에서 구성원으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존재로 은유한 예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문화유아를 표현한 예로는 ‘무지개떡’, ‘퍼즐의 조

각’, ‘샐러드볼’, ‘비빔밥’, ‘다섯 손가락 중 하나’ 등이 있었다. 위 표에 제시한 것들 외에도 ‘색

연필’, ‘무지개’, ‘색연필’ 등의 표현도 있었다. 이러한 은유는 공통적으로 사회를 의미하는 특정 

사물에 포함되는 요소로서 다문화 유아를 비유했다. ‘샐러드볼’이나 ‘비빔밥’의 재료, ‘퍼즐’의 

조각, ‘다섯 손가락’ 중 한 손가락 ‘무지개떡 색깔’ 중 한 색깔 등이 그 예이다. 중요한 것은 공

동체 속 재료들이나 요소들이 서로 섞이는 과정에서 고유의 성질이 보존된다는 점이다. 다문화

유아들이 갖는 다른 문화적 배경은 한국 문화와 동등하게 존재하고 이러한 여러 문화들이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위 은유에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인식은 동화주의가 아닌 다문화

주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유아 존재를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이전의 

개인적 관점이나 다문화집단적 관점과는 구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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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발전에 기여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기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이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적 역량이 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발휘될 거라 기대한 것이다. 표 8은 사회 통합 관점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 다문화

유아를 표현한 예이다.

은유 표현 은유에 대한 설명

외교관
양쪽의 입장을 둘 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간에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매개체
두 문화 사이에서 두 문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혹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존재

이기 때문이다.

매체
아이들이 다문화에 대해 배울 때 그림이나 영상보다 진짜 친구를 만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좋은 학습이 되기 때문

나라의 교류 다문화가정 유아로부터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으니까

새로운

우리의 자원

다문화 유아들이 성장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표 8> 사회 통합 관점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로 은유한 예

예비유아교사들은 다문화유아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

식했다. 이들은 ‘외교관’, ‘매개체’ 은유 표현과 같이 다문화유아들이 두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모두 소유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두 나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매체’, ‘나라

의 교류’ 등과 같은 은유에서 나타났듯이 비다문화유아들에게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예비유아교사들은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가 간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는 현대와 미래 

사회에서 다문화유아들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인식했다. 즉 한국의 ‘새로운 자원’으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다문화 유아들을 국가라는 큰 공동체 안에

서 존재하고 그 가치를 찾아보려는 사회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과 관점을 은유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유아에 대한 관점은 개인 역량 관점, 집단 구분 관점, 사

회 통합 관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문화유아를 개인 역량 관점에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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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유아로 인식하였고, 집단 구분 관점에서 비다문화유아와 같은 유아 

혹은 비다문화유아와 다른 유아로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 관점에서는 다문화유아들

을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존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 인식했다. 이

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들이 다문화유아를 바라보는 관점의 순서는 집단 구분 관점, 개인 역량 

관점, 사회 통합 관점 순서로 나타났다. 과반의 예비유아교사들이 집단 구분 관점에서 다문화유

아를 비다문화유아와 같거나 다르게 인식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다문화유아에 대해 ‘다

문화’라는 특성을 공유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며 담론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유아를 한국의 일반 가정 유아들과 같은 존재로 볼 것인지 혹은 다른 존재로 볼 것인지

가 예비유아교사들이 이들을 이해하려는 중요한 화두이자 인식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사회의 기존 구성원인 예비유아교사

들이 새롭게 발을 들여놓은 소수집단인 다문화유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

하고 있으며 다소간 혼란을 느끼고 있는 상태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다문화 수용 

정도가 Bennett(2004)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연속체 단계 중 방어(Defense)나 차이를 최소화

(Minimization)하려는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른 문화에 대해 차이에 대해 인식하

지만 주류 문화와 비교 관점에서 대상화하거나, 이 차이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보다 보편

적 특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문화 간 역량 수준이 방어와 

최소화에 해당하는 유아 교사가 86%로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힌 선행 연구(정정희, 배재정, 

2013)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방어나 최소화 단계는 문화상대주의로 발전하기 직전의 자

문화중심주의를 나타내는 단계이다(정정희, 배재정, 2013; 한용택, 2017). 한국사회가 보다 성숙

한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유아들을 다문화라는 속성의 집단 안에 존재한다고 

볼 것인지 혹은 이 속성을 벗어나 존재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넘어서, 이들의 개인적 

역량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 

같은 관점에서 다문화유아를 인식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일부 존재했다. 향후 예비유아교사들

이 실제 현장에서 다문화유아를 만날 때 비다문화유아와의 구분을 전제로 하여 이해하기보다는 

다문화유아 개인 역량 및 사회 통합 관점에서 개별 유아의 강점을 찾아 개발하고, 사회의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초점을 두어 교사 역할을 제시하는 다문화교

육과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들 사이에 다문화유아에 대한 집단적 관점, 개인적 관점에서 서로 다른 

속성의 인식, 즉 이견이 공존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개인적 관점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유

아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고 

부족함으로 인해 교사의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유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문화적 다

양성이나 유연성, 이중언어 습득 등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는 인식과, 반대로 적응이나 

학업 등에 문제를 보이므로 교사가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는 인식이 대등한 

수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유아들을 언어적 잠재력과 가능성이 풍부하고, 융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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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이 크다고 보는 인식과, 또래 관계에서 소외되고 주변화되며,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이해력

이 부족하다고 보는 인식이 같이 나타난 기존의 연구 결과(김순환, 구비성, 김지은, 하민경, 

2017; 이승은, 2014; 이연선, 연희정, 김태경, 2015)와 비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개인

적 관점에서 나타난 두 가지 인식은 강점과 약점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상호 대립하고 상충된

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유아들에 대한 교사들의 이중적 인식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실제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은 이러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백목원, 하명진, 2016). 그러나 가능성과 한계점, 강점과 약점, 긍정성과 부정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두 인식은 대립적 속성을 갖고는 있으나 모두 양립 가능한 것들이다. 인간의 

정체성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면적이며 변화해가며, 때로는 상황에 따라 모순적이

기도 하다. 또한 모든 유아들은 자신만의 강점과 약점을 각각 갖고 있다(Seligman, 2004). 다문

화유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변화의 폭이 문화와 관련된 측면에서 더욱 넓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들의 두 가지 대립 속성 중 무엇이 더 적합하고, 어떤 속성에서부터 다문화교육이 출발

해야 하는지를 밝히기 보다는 더 넓은 관점에서 통합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다문

화유아들의 정체성, 그들이 소유한 강점과 약점은 다문화 배경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을 뿐 그

것이 다문화유아들을 설명하는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김혜전, 홍용희, 2018). 만약 다문화유아들

의 강점과 약점을 다문화 배경에 한정적으로만 인식한다면 결국 집단의 속성을 개인에게 일반

화시키는 본질화(essentialize)의 우를 범하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Nodelman, 1996). 다문

화유아들의 개인 역량에 대한 대립적 인식과 이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적 선

택으로 인식을 다문화 속성에 고정시기보다는, 이 속성들을 잠재적 가능성으로 포괄하여 보되 

보다 넓은 시야로 다문화유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고의 틀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사는 

다문화유아들의 집단적 속성에서 벗어나 이들의 감춰진 능력과 잠재력, 개성을 지각하고 감지

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Au, 2011). 이는 교사의 유아에 대한 인식과 기대를 높이고, 

다문화유아들 스스로와 비다문화유아들의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ookover, Beady, Flood, Schweitzer, & Wisenbake, 1979; Nieto, 2010; Valenzuela, 2012). 이는 다

문화 교사교육과정에서 다문화유아에 대한 개념을 보다 깊이 있게 탐구, 형성하게 하고 이 과

정에서 각자의 사고와 편견을 반성적으로 성찰해보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중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비다문화유아들

과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인식이었다. 이 인식들은 다문화유아를 어린이, 사람이라는 본질적 속

성에 의거하여 비다문화유아들과 같은 존재로 보려는 의도이다. 다문화유아들을 그들의 문화적 

속성으로 인해 생소하고 낯설게 느끼며 비다문화유아와 구분된다는 인식도 소수 있었으나, 이

에 대한 설명에는 대부분 문화에 의한 구분이 다문화유아들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외양적 차이에 대한 지각에서 벗어나 어린이로서, 인간으로서 본질적인 내면을 보기 위해 노력

하려는 성찰을 담고 있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이 다문화유아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자 하

는 의도와 다짐을 나타내는 인식으로,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유아들에 대한 인식이 일반유아

들과 구별하고 심지어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며 이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반성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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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과 성찰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이 다문화가정 유아들을 ‘우리

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연구(김순환, 구비성, 김지은, 하민경, 2017), 유

아교사들의 다문화 인식 및 감수성이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강현미, 서현아, 2016)와

도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교사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수용성

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유효순, 이채호, 2011)와 종합해서 해석해볼 때 시간이 지날수록 유아교

육현장에서 점차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

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교사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교사교육과정에 다양한 문화의 보편

성과 공통성을 근거로 평등의 가치를 고취하는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유아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맥락의 다문화교육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러 문화에서 인간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인식은 Bennett(2004)의 다문화 감수성 단계를 

기준으로 볼 때 최소화(Minimization)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문화유아의 문화적 배경

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 보다는 진일보한 태도이지만, 상위 가치로서 동질성을 지나치게 강

조하면 자칫 여러 문화의 특징이나 문화 간 차이에 대해 깊이 이해하거나 공감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주류 문화에 동화하게 하는 우를 범할 수 있고(배재정, 2010), 각 문화의 특수성에 근거

한 유아들의 욕구와 발달특성을 경시할 위험이 있다(Mahon, 2009).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들

의 인식 중 ‘다문화유아도 결국 유아이다’와 같은 동질성을 강조하는 은유가 많이 나타난 것은, 

최근 다문화사회로 급변하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즉, 사회 및 교육현장

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다문화유아 관련 편견, 선입견, 부정적 인식에 대한 반성과 반

대급부 차원에서 이 같은 표현이 상당수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보다 성숙한 다문화

인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 간 보편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문화 차이에 대해 보다 심층

적으로 지각하고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려는 특수성에 대한 통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문화 보편적인 틀(cultural-general framework)과 문화 특수적인 틀(cultural-specific framework)를 겸

비할 수 있어야 한다(배재정, 2010, p.151). 교사 스스로 자신과 학급 유아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민감하게 지각하고 구성원 간 공유하며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

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사교육도 필요하다(Nieto, 1995; 정정희, 배재정, 2013). 따라서 예비유아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사교육과정에는 문화 간 통용되는 보편적 신념, 원칙, 가치와 함께 각 문

화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수용하도록 하는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포괄함으로써 

예비유아교사들이 향후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한 다문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은유분석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살펴봤다. 

예비교사교육에서 다문화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습자이자 

미래의 교육자인 예비유아교사들의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과 관점 분석은 다문화교사교육 및 

유아다문화교육의 출발점이자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 경기권

의 특정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

한적이다. 향후 보다 많은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이 다문화유아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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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어 각각의 상황과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사례연구 등의 방법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문화유아들에 

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교사교육과정과 유아 대상 다문화교육과정 개발과 효과 분석 연구

가 수행된다면 실제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바람직한 다문화교육 실천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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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ice teacher’s recognition and perspective on

you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through metaphor analysis

Kim Haejeon (Joongb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direction and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teacher curriculum and the practice of multicultural curriculum for young children by 

examining the recognition and perspectives on you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To this end, we collected 149 metaphor for multicultural you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8.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pective about you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ppeared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competence, group comparison, and social integration. 

First,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ived you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s children 

with special abilities, children who need care and help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competence. Second,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ived them as children who are same 

with the ordinary Korean children and different with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group comparison. 

Finall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ived you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s 

children contributing to social development and harmonizing with social member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These results proposed that the perspectives on you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should be integrated in context and a proper multicultural education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s needed.

Key Words : you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recognition, 

perspective, metaphor analysis


